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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내병 다수성 적미 ‘수원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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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8년 국내 쌀 생산량은 386만톤, 일인당 쌀 소비량이 61.0kg로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가 소득감소,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논이용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풍흉에 따라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겸용(사료+가공)

형 벼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603호’는 복합내병 다수성 적미로 바이오매스가 높으면서 종실도 이용할 수 있는 용도 

다양화 겸용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재료 및 방법]

적미인 ‘적진주’를 모본으로 초형과 내병성이 우수한 ‘주남’을 부본으로 하여 2007년 인공 교배 후 계통육종법을 통해 우량계

통인 ‘수원603호’를 선발하였다. 또한 이 계통으로 바이오매스가 높은 사료용 벼 ‘목우’, ‘목양’, ‘영우’ 등과 교배하여 사료용

과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다양화 계통을 육성하고 있다.

[결과 및 고찰]

‘수원603호’는 중부지역에 잘 적응하는 중생종(출수기 8.12)으로 ‘수원’ 등 중부평야지 4개소 보통기 보비재배 시 현미수량이 

평균 605kg/10a로 ‘적진주’(498kg) 대비 21%, ‘화성’(560kg) 대비 8% 증수된 다수성 우량계통이다. 또한 도열병, 흰잎마름병

(K1, K2, K3),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할 뿐만 아니라 도복지수가 87로 포장도복에 강하였다. 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은 각각 

5.6%, 18.2%였고 현미의 항산화 성분 함량은 총폴리페놀 420(mgGallic acid/100g), 총플라보노이드 44(mgCatechin/100g)

로 ‘적진주’ 445, 60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고수량성, 복합내병성, 내도복성, 항산화 성분 등의 특성은 총체건물수

량성이 20톤/ha 이상인 ‘영우’, ‘목우’ 등 사료용 벼와 교배하였을 때 종실은 적미이면서 고바이오매스인 계통육성에 잘 활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색미 이외에도 가공용으로 활용 시 적합한 연질미, 분질미, 당질미, 찰, 고아밀로스 등의 특성과 사료용으

로 적합한 특성인 고바이오매스, 저리그닌, 단수경엽형 등과 복합화 된 계통도 육성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가

공 시 경제성 제고를 위해 가공용 벼의 수량성 향상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초형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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